
1. 서론

우리나라의 1990년도 대학진학률은 33%였다. 고등

학교 졸업생 10명 중 3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이라는 곳은 학문의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가 분명 존

재하였다. 하지만 KESS[1]의 2021년 기준 대학진학률

은 73.7%에 육박하고, 뉴스 통해 4년제 대학의 미달상

태를 본다면 지금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대

가 됐다.

대학을 입학하는 시기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에 입학하거나 늦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4

년 안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놓쳐 대학 입학이라는 꿈을 가

슴 속에 담고 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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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헬스케어분야를 전공하는 만학도를 대상으로 일과 학업병행에 따른 삶과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명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일과 학업 병행과정에서 느끼는 일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삶과 여가,  여가의 긍정과 부정적인 점, 향후 삶과 여가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와 함께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과 함께 기술내용을 상호보강하고 자기기입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만학도의 일과 학

업의 병행에서 여가시간의 감소는 삶의 질을 감소시킬 수 밖 에 없다. 하지만 본인의 학업의 목적과 여가의 균형

을 잃지 않기 위해 저마다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만학도의 일과 학업 병행은 미래의 삶과 여가를 위한 선택이고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의 애환은 삶의 가치와 희망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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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adult students majoring in the healthcare field to hear stories 

about life and leisure following work and study at the same time. To this end, four adult students 

were asked to describe their current life and leisur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ir leisure, 

and future life and leisure, along with interviews, focusing on the daily content they felt during 

the course of work and study. Afterwards, the technical contents were mutually reinforced with 

the interview contents and described in the form of self-recording. The decrease in leisure time 

in adult students' work and study balance inevitably reduces the quality of life. However, each of 

them was making an effort not to lose the balance between the purpose of their studies and their 

leisure time. A student's work-study balance is a choice and process for balancing life and leisure, 

and the joys and sorrows in the process are thought to be the value and hop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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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대학을 졸업해야만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사회생활 속에 학벌에 대한 차별을 겪

어 보았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전공

은 무엇인지 등등의 질문과 같은 차별 아닌 차별을 경험

하게 된다. 

더욱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졸자에게는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더라도, 명문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 졸

업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아

니 가슴에 한이 되어 늦게라도 굳은 마음으로 대학이라

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Jung[2]은 인간이 새로운 가치와 동기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고 이는 자신의 내적인 

존재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Rogers[3]는 인간은 존재 

속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능성을 건설적 방법으로 성

취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결국 

동기로서 인간이 활성화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에서 산업체 지도교수로 생활하면

서 대학에 대한 다른 생각과 함께 조금 더 깊은 생각을 

마주하게 된다.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시기를 놓쳐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

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흔히 만학도라고 부

른다.

Lee[4]는 만학도는 사회통념상 진학 적령기를 경과

하였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전형적인 성

인학습자로 정의된다고 하였으며, Kim[5]은 만학도는 

과거 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긴 세월 동안 문맹의 

고통을 겪다가 문해교육의 대상으로 등장했던 만학도의 

유형보다는, 다양한 개인 사유로 인해서 고등교육의 기

회를 가지지 못한 채 학업 적령기를 넘겼다가 늦은 나이

에 대학교육을 받고자 시도하는 만학도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만학도는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한 학

생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게 되고 

대학생활이 본인의 삶에 있어 얻어지는 것과 함께 손해 

보는 것, 아니 감수해야 하는 것을 수없이 고민하고 입

학한다. 아마도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

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가 생활의 시간이 줄어들

게 되어 어찌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과는 달리 생

계에 대한 책임, 가족의 뒷바라지 등 많은 부분에서 차

이를 나타내게 된다. 

학자들에 따라 삶의 의미는 일관성[6,7], 삶의 존재론

적 중요성[8], 목표 지향성이나 목적성[9], 혹은 행동을 

하는 의도나 행동의 이유[10]로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사회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벌이 존재하고 학력

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는 학력 중시 사회에서[11-15]에서 

이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은 헬스케어분야를 전공하는 만학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대학 전공 선택에서도 만학도

의 특성이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건강분야, 복지분야 등

이 만학도가 선호하는 분야라고 본다. 이는 만학도의 전

공 선택 분야 중 헬스케어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업 병행이 반영되었으며, 학업의 

방향에 있어 건강분야는 만학도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공을 선택하였지

만 대학 입학 후의 학교생활은 녹록하지 않다. 일과 학

업의 병행 그리고 여가시간의 감소는 만학도에게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리라 본다. 이에 대

학생활을 하는 만학도의 삶과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

어보고 사회가 고민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

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헬스케어전공 만학도를 임의표집 하였다. 

먼저 31세, 남자, 학창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축구지도자로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만학도, 30

세, 여자, 20대에는 다양한 일을 하다 5년 전부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51세, 남자, 헬스케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

는 만학도, 50세, 여자, 10년 이상 스포츠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총 4명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여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2 조사 방법

헬스케어전공 만학도 4명을 대상으로 각 1명씩 대학 

강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과 학업 병행과

정에서 느끼는 일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삶과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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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향후 삶과 여가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와 함께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과 함께 기술내용을 상호보강하고 자

기기입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2.3 현재의 삶과 여가

# 1. 31세, 남, 축구지도자

여가생활 중 첫 번째는 운동이다. 직업이 축구 지도

자인 만큼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아닌 내가 즐기고 싶은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축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게 아닌 내

가 직접 축구를 하며 현재 K5 리그를 참여하며 각종 대

회도 나가 축구를 즐기고 있다. 또한, 웨이트트레이닝도 

건강을 생각해 같이하고 있다. 두 번째 여가생활로는 문

화생활이 있다. 축구선수 생활로 많은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남는 시간으로는 영

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과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편이다. 선수 시절에는 항상 학교 운동장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더 많

은 문화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간이 된다면 더 

멀리 많은 곳을 다녀보고 싶다. 세 번째 여가 생활은 내

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나 새로운 일과 지식 등을 시도해보고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새로운 도전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기회

가 되고 또 몰랐던 지식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가생활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일을 경

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 2. 30세, 여, 헬스트레이너 

두 달 전만 해도 나의 여가생활의 시간은 많았다. 하

지만 현재는 여가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안된다. 일주일

에 두 번은 개인 운동을 진행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

다. 평균 한국인의 여가시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은 이유는 여가를 즐

기기보다는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우연찮게 

인터넷 검색 중 ‘여가를 위해 시간을 낼 줄 모르는 사람

은 조만간 병마에게 시간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존 워

너메이커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미래를 위

해 현재의 여가를 포기하는 삶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

이 공존하였다.

나의 여가시간은 비록 적지만 내가 만족한다면. 그것

이 바로 여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3. 51세, 남, 일반 회사원 

여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위해 나의 여가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다시 생각

해 보게 되었다. 어릴 때에 집 뒤에 작은산이 있었다. 초

등학교 당시에는 정말 큰 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곳 저곳

을 친구들과 함께 등산 아닌 등산도 하고, 흐르는 시냇

물을 돌과 흙, 풀로 댐을 만들어 수영하기도 했다. 곤충

을 잡고 개와 함께 뛰며 산책하며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

이 난다. 그리고 해가질 쯤에는 저녁을 먹고 동네 골목

에서 밤늦게 까지 친구들과 얼음땡, 다방구,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을 하면서 보냈다.  중학교 때는 학교 수업

이 끝나면 친구들과 만화방과 비디오방을 다녔으며, 독

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힘들 때면 스케이트보드와 무협소

설 보는 것이 낙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때는 써클 활

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자주 

모여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생활이 나에겐 재미있는 

여가생활이었다. 지금의 여가는 영화 보기라고 할 수 있

다. 영화관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유료결

제를 하고 대형 TV를 통해 즐겨 감상하는 것 같다. 한 

주간 일상 중에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지친 몸과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가시간에 집에서 휴식 취하

기, 영화 보기, 맛있는 음식 시켜 먹기 등을 하게 된다. 

이 여가생활은 삶에 있어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 바쁜 

일상과 업무에 시달리는 나에게 아주 잠깐의 여가 시간마

저도 소중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충전 받는다. 

물론 내 삶이 여가를 즐길 만큼의 여유가 없다면 아

무 소용이 없는 말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 시

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

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봉사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나의 안식과 정신적인 쉼을 얻기

도 하지만 집에 와서는 오롯이 나만의 휴식을 위하여 여

가를 즐기고 있다. 이것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은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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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0세, 여, 스포츠센터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취미를 즐기며 살아왔다. 여름

에 주로 즐기는 각종 물놀이, 웨이크보드, 스노클링 겨

울철마다 즐기는 스노우보드, 평소에는 스피닝, 요가, 웨

이트, 수영 등 생활체육도 꾸준히 해왔고 취미로는 영화 

보러 극장가기, 뮤지컬 보러 가기, 음악 감상,, 포켓볼치

기, 볼링장가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다. 이렇게 정적이

기 보다는 동적인 활동이 많은 나는 이번 기회로 진정한 

여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엇하나 새로 

시작하면 그것에만 빠져들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

자하여 그 한 가지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몰입한다. 여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유로운 시간이고 휴식이며 자기 충전의 시간도 되야 하

는 것인데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편하

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잖은 에너지를 소

모하고 휴식과 여유로움은 즐기지 못하는 것 같다.

2.4 긍정과 부정의 여가

# 1. 31세, 남, 축구지도자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 

온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무엇인가를 내 몸에서 

요구한다. 여가시간은 이런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 충

전을 할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은 일만하고 살수 없으며 여가생활을 통해 몸과 마

음을 충전하고 다음에 펼쳐질 일을 준비한다.  

여가생활은 나를 더욱더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

을 알 수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 지도만 하는 

나에게 다른 체육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몰랐던 지

식과 또 서로의 종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프로그

램들을 공유를 할 수 있어 내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가시간은 근무 외의 시간 즉 퇴근 후에야 할 수 있

다. 하지만 현재 내가 하는 축구지도는 근무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시즌에는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충분한 여가시

간이나 휴식시간이 없어 피로가 쌓이면 업무의 집중력

이 낮아지고 심하면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일

과 여가생활의 균형이 있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

각한다. 축구 지도자는 시간이 정말 없다. 무엇이든 선

수들에게 맞춰야 하고 지도와 교육을 해야 하는 신입 선

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축구

지도자를 하면서 여가생활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또

한, 바쁜 일상 속에 여가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그 시간은 잠을 자거나 무료하게 보내게 

된다. 여가시간의 부족은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나

의 일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아마도 충

분하게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 반면, 너무 

많은 여가시간의 편안함에 빠지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

면 나를 성장 시킬 수 없고 점점 부정적 습관들이 생길 

수 있어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맞춰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 2. 30세, 여, 트레이너 

여가생활의 장점은 일상에서 받은 피로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

은 경험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나의 시야를 넓

히는 계기가 되어 어떠한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진취

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디딤판이 되어준다. 하지만 여가

생활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여가생활로 인해 나

의 업무 영역을 넘어와 일거리가 되고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 역시 여가생활의 비용을 크게 지출하

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있다. 분명 

여가생활은 필요하나 주객이 전도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3. 51세, 남, 회사원

여가시간 중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의 여가 활동은 개인적이며 활동적이지 못한 면

이 많다. 여가의 소극적이며 혼자 하는 여가의 대표적인 

유형인 TV시청, 영화감상, 유튜브 검색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여가들을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만 발전이 있는 여가를 즐기려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여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가치를 구분하여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

가, 즉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

각해 보았다. 성숙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관계를 맺

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개인적인 편안함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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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여가란 마냥 한가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이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창조적 시간의 활용이 성숙된 여가

라고 생각한다. 

# 4. 50세, 여, 스포츠센터 

사람마다 직업이나 성격, 성향에 따라 여가생활의 만

족도는 다를 것이다. 본인의 여가생활을 책읽기, 음악 

감상, 공기 좋은 곳에서 명상도하고 조용하게 산책도 하

며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전하는 시

간을 갖으며 정적인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 나처럼 스포

츠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몸을 움직여 활동

적으로 에너지를 다 쓰고도 직장에서 쓸 에너지를 재충

전하는 사람도 있다. 여가생활의 장점이라면 많은 사람

들과의 만남, 다양한 경험과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신체

활동 일 것이다. 단점이라면 시간과 에너지, 비용적으로 

과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

력적으로 힘이 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여가생

활이 다양하고 즐겁기만 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에너지를 쓰

는 것이 진정한 여가인가? 진정 나에게 충전을 주는 것 

인가? 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이 역시 어쩌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생각

의 변화가 오는 것 같다. 

2.5 삶과 여가의 변화

# 1. 31세, 남, 축구지도자

향후 계획을 크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먼저 지금 하

고 있는 축구 지도자 일을 계속 할 것 이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더 성장 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

르고 싶다. 나중에 어려운 친구들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학문적으로 높은 지식

을 쌓고자 노력하고 발전하며 축구 관련 자격증도 취득

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운동을 하는 게 꼭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인격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분야 중 스포츠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이 다 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 분야에서 계속 

발전 해 갈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전

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30세, 여, 트레이너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싶

다. 삶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은 나에게는 쉽지 않

다. 하지만 조금씩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겠지만 큰 변화

를 주지 않고 시간을 조금 더 쪼개 여가를 보내려고 노

력할 것이다. 과거의 여가생활은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

한 삶의 일부였지만, 현재는 더 중요한 것이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여가에 대해서 뒤로 미뤄두겠다.

늦은 나이에 여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힘들긴 하지만 미래의 변화된 나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인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여가시간을 늘려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실행할 

것이다. 나도 삶과 여가의 밸런스 있는 삶을 살고 싶다.

# 3. 51세, 남, 회사원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나에게 활동적인 성격

을 가진 여가 활동을 늘여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귀찮

아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던 개인 운동들을 하

고 TV시청이나 유튜브 검색보다 책을 읽는 독서로 여가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다. 그전에 해왔던 익숙

한 것들을 다시 하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시행하게 된다면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

고 활동적인 여가로서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일을 할 것 

이다. 그동안 모임이 있음에도 집에서 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다. 학교생활 역시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은 있지만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

서 재미있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다. 학교생활을 하면

서 조금 더 활동적인 성격이 되는 것 같다. 지금은 학교

에 나와 건강에 대해 배우는 것도 나의 여가생활이라 생

각된다. 지금부터는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위해 나의 게

으름도 깨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정적인 여가생활과 활동적인 여가생활을 조화

롭게 하고자 한다. 

# 4. 50세, 여, 스포츠센터 

학교생활은 또 하나의 나의 여가생활의 일부분이다. 

새로운 배움과 흥미로움 적당한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힘듦을 극복하게 하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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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도 여가생활의 만족 중에 

하나였다.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얻음으로서 나 나름의 만족을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한다. 향후 여가생활은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과 정적인 여가생활을 해보고 싶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며 오롯이 혼자만

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조용한 공간, 좋은 공기, 

정적의 시간 뭐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너무 내달리지 않는 느리게 걷는 그런 여가생활을 꿈꿔

본다. 물론 여가시간을 보낼 종목을 정적으로 비중을 바

꿔보려는 것이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

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까지 직장과 학교생

활의 병행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기

도 하기 때문이다. 휴식을 시작으로 여유 있고 정적인 

여가생활을 갖고, 천천히 체력을 키워갈 계획을 세워보

고자 한다. 

조금만 더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을 공유할 시간이 많

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유로운 여가생활은 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

다. 여가란 일부 그리고 특정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

한 시간이 아니고 누구나가 일과 병행하여 여가를 가져

야만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

을 활용하여 즐거움과 쉴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인간

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3. 결론

만학도의 삶과 여가는 일과 학업 병행이라는 두 가지

를 떼어 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학업을 시작하기 이

전에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사회의 잣대에 힘들어 했지

만 학업을 병행하면서 부터 개인의 여가시간이 줄어들

고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헬스케어전공은 건강과 운동이라는 여가

생활 활동과 연결되어 그나마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 한다.

만학도의 삶과 여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현재

의 삶과 여가에서는 4명 중 3명의 만학도가 전공분야야

에 종사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분야에 종사하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의 여가시간 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비전공분야 종사 만학도는 여가의 형태에 있어 영화

보기, TV 등의 정적여가를 좋아하였으며, 전공분야 종

사 만학도는 계절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적인 여가를 보

내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두 가지 여가의 형태에 따라 

성향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정적여가를 좋아하는 만학도

는 일상에서도 조용하고 조금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

내었으며, 활동적인 여가를 좋아하는 만학도는 학교생

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긍정과 부정의 여가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

라 여가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연

결되어 있어 업무능력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

히 기숙을 하며 훈련을 하거나 경기시즌에는 여가시간

이 없기도 하여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트레

이너로 근무하는 만학도는 미래를 위한 자기투자로서 

여가를 포기하고 일과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언

제든 본인이 목표한 것에 도달하면 일과 여가의 균형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정적여가를 가진 만학도는 동적여가 활동을 통해 정적

여가에서 얻을 수 없는 끈끈함을 얻고자 하였으며, 동적

여가가 주를 이루던 만학도는 나이에 따른 힘듦과 함께 

정적여가를 통해 마음의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삶과 여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연령

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30대 만학도는 학업이 마

무리 되면 그 동안하지 못했던 여가 생활을 하고 싶어 

했고, 자신의 목표한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활동하

고자 하였다. 50대에서는 삶과 여가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정적여가와 동적여가의 균형과 함께 건강측면

을 고려한 삶의 균형을 생각하였다.

인간에게 일과 여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

근에는 파이어족(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등장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

으면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뜻한

다. 결국에는 일정수준의 경제 수준이 되면 내가 좋아하

는 일을 하고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 

만학도의 일과 학업 병행은 삶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선택이고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의 애환은 삶의 가치와 

희망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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